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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완전하게 행하는 때>가 있다. 이때 완전히 안 하면, 마치 겨울

이 돼서 찬바람이 불고 얼음이 얼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듯 그

러하다.

2.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보다 완전하게 하는 시대’가 있다. 

곧, 하나님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을 때다. 그 전의 역사는 ‘전

초 역사’로서 완전하게 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준비해 놨다가, <메시아>가 오면 그가 ‘목수’가 

되어서 ‘역사의 집’을 짓는다.

3.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고서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하나씩 

가르치신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여호수아 때 태양

이 멈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시어 전쟁이 

빨리 끝나니,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은 착각이 든 것이다.” 하고 

가르치고, 또한 “<하늘에서 보낸다는 것>은 진짜 하늘에서 보낸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서 보낸 자>를 하늘에서 보

냈다고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친다. 또한 “<실제 구름>을 타

고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가르친 

말씀을 듣고 따른 자, 회개하여 시대의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구름’이다. 예수님 때도 구름같이 둘러선 무리를 보라고 했

다.” 하고 가르친다. 이같이 <메시아>는 완전하게 가르친다.

4. 인생들을 보면,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을 많

이 했다고 해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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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두고 각종으로 풀면서 어떤 자는 

“그 과일이 커서 하나를 따 먹고 육신이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

께서 살리셨다.” 하고, 또 어떤 자는 “그 과일이 어떤 과일인

지 알아보기 위해 시장에 가서 여러 과일을 사다 먹어 보니, 천

도복숭아가 제일 맛있었다. 고로 에덴동산의 선악과는 천도복숭

아다.”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자는 “천도복숭아가 아니라 그냥 

복숭아다.” 하고, 또 다른 자는 “그것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사과다.” 하고, 또 다른 자는 “아니다. 그 과일은 특이한 

과일이다. 열대 지방에만 있는 과일이다.” 하고, 또 어떤 자는 

“우리가 흔히 먹는 포도다. 예수님 때도 포도주를 먹지 않았느

냐.” 하고, 또 어떤 자는 “털이 난 과일이 아니냐? 그러니 옥

수수다.” 한다. 이렇게 <선악과>를 두고 각종으로 풀었다. 어느 

누가 성경을 읽어도 고정관념 없이 읽으면 답이 나온다. 요한계

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

아간다.” 했다. 여기의 ‘생명나무’를 예수님이라고 한다. 그러

면 창세기에 나오면 생명나무는 아담이 아니겠느냐.

5. <메시아>가 와야 ‘성경’에 대해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 <아

담>은 생명나무이고, <하와>는 선악과다. 성경을 보면, “에덴동

산의 선악과를 따 먹고 임신했다. 잉태의 고통을 심히 겪으리

라.” 했다. 고로 하와는 잉태의 고통을 겪고 가인을 낳았고, 또 

잉태의 고통을 겪고 아벨을 낳았다.

6. 완전하게 되려면,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그를 따라

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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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 하나님과 성령님

과 성자께서 ‘메시아’만 가르쳐서 내보냈기 때문에 오직 

‘그’만 안다.

8. <주>께 물어봐야 완전하게 알게 되고, <주>도 도와주면서 같이 

하게 된다.

9. <생각이 낮은 자>는 완전하게 하지를 못한다.

10. <여호수아>같이 담대해야 완전하게 하게 된다.

11. <완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꾸 완전하게 하게 된다.

12. 완전하게 행하면, 속이 편하고 마음이 놓인다. 할 일을 다 해서 

보람을 느낀다.

13. 완전하게 안 하면, 손해가 가고 억울함을 당하게 된다.

14. <완전하게 안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다. <완전하게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를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는 것>이 ‘완

전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15. 만일 <기성인들>이 주께 물어봤으면, ‘새 시대’를 완전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뛰고 달렸을 것이다. <기성>은 ‘기

성’대로 사는 것이 뜻이 아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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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뛰어야 된다.

16. 자기 마음, 자기 중심으로 하면, 저들같이 ‘불완전한 진리 

속’에서 부활되지 못하고 사망권에서 살게 된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됐을 때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

18. <완전히 행하는 것>에도 ‘차원’이 있다. 고로 <어린아이가 

완전히 한 것>과, <청년이 완전히 한 것>과, <나이든 자가 완

전히 한 것>과, <주가 완전히 한 것>은 다르다.

19. <완전히 행하는 철학>을 가지고 하면, 100% 성공한다.

20.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께 물어보고 행하여라. <주>는 ‘자

기 주관권의 시대’라서 안다. 그리고 늘 여러 보고를 받아서 

알고, ‘하나님의 육’이라 안다.

21.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행하는 일’

인데도 무지 속에서 상극하고 싸우게 된다.

22.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를 쪼개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 상징인 ‘솔개’가 쫓아왔다. 제물을 쪼개

지 않음으로 인해 사탄이 개입한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아브라

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리라.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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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항상 쪼개서 섭리해야 된다. <가인>, <아벨> 쪼개기다.

24. <주를 모르는 자>, <주를 아는 자> 쪼개서 대하기다.

25. <옛 시대>, <새 시대> 쪼개서 대하고 행하기다. 그래야 안전하

고, 완전하고, 온전하다.

26. <사람을 대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온전하게 하기다.

27. 온전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

28. <할 일>도 거기에 대한 사명자가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알

고 한다.

29. <행하기 전>에 온전히 행할 것을 확인하고, <행하는 중>에 온

전히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하고 난 후>에 온전히 행했

는지 확인하여라.

30. <성경>을 보아라. <온전한 말씀>을 배우고 행하여라.

31. <시대 말씀>을 자꾸 보아라. 깨닫고 행하여라.

32.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즉시 행하여라.

33. 온전하게 행하려면 <생각>에서, <행위>에서 ‘온전히 행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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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아야 한다.


